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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송 심 씨 종 보

효창공 묘갈명

심씨는 멀리서부터 대수를 이어왔으니 고려 이조정랑

(吏曹正郞)으로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증직받은 이름

용(龍)으로부터 크게 통달하기 시작하여 이름 덕부(德

符)는 좌시중(左侍中)으로 청성백(靑城伯)에 봉했고 조

선조에 들어와서도 좌정승(左政丞)에 구호를 이어받았

다. 이름 온(溫)은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시호가 안

효공(安孝公)이고 소헌왕후(昭憲王后)를 낳으시니 이분

이 공의 고조부이고 증조부의 이름은 회(澮)니 좌의정

(左議政)으로 익대좌리공신(翊戴佐理功臣)이며 청송부

원군에 시호가 공숙공(恭肅公)이고 조부의 이름은 원

(湲)이니 내자시판관(內資寺判官)으로 증직이 좌찬성

(左贊成)이다. 

고휘(考諱)① 는 순문(順門)이니 의정부 사인(舍人)으

로 증직이 영의정이다. 어머니는 평산 신씨(平山 申氏)

이니 고려 태조 때의 원공(元功)② 이었던 숭겸(崇謙)의

후손으로 사헌부의 감찰(監察) 영석(永錫)의 딸이다.

4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다 문장으로 통달하였다.

장남의 이름은 연원(連源)으로 선비들을 아끼었다는

명성이 높았고 인순왕후(仁順王后)③ 의 친당 조부로서

조정에서도 어른으로서 인망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공은 4형제 중 셋째로서 이름은 봉원(逢源)이고, 자는

희용(希容)이다.

어릴적부터 거동이 뛰어났고 침중하여 희롱하는 말이

없었다. 가환으로 불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께서 친히

소학 같은 글을 가르쳤는데 그의 심수가 이미 깨우쳐

있었다. 점차 장성함에 능히 스스로 과거 공부를 하고

시문 따위로 남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나이 20세에 포

부를 높이 두어서 친구들이 많이 따르고 좋은 소문이

크게 퍼졌다. 기묘(己卯1519) 사화(士禍)때 맏형과 더불

어 산수간(山水間)으로 피하여 그대로 늙고자 했으나

부모가 집에 계셔서 할 수 없고 병이 생겨서 멀리 떠나

지 못했다. 

갑오(甲午1534)년에 조금 잠잠하여 음보(蔭補)④ 로

내시교관(內侍敎官)이 되었으나 바로 그만두고 정유(丁

酉:1537)년 과거에 급제하여 권지학유(權知學諭)⑤ 에

사록(司錄)을 겸했다가 이듬해에 탁영시(擢英試)에 발

탁되어 그 뒤부터 상례대로 학록(學錄), 학정(學正), 박

사(博士), 전적(典籍)을 거쳐서 계묘(癸卯:1543)년까지

높고 귀한 지위를 두루 거쳤는데 휴가도 많이 받았다.

우직으로는 호조 예조 형조의 좌랑(佐郞) 정랑(正郞)

정언(正言) 헌납(獻納) 장령(掌令) 사간(司諫) 검상(檢

詳) 사인(舍人) 교리(校理) 응교(應敎) 전적(典籍) 직제

학(直提學) 등이고 좌직으로는 교서(校書) 교리(校理)

사예(司藝) 전첨(典籤) 전설수(典設守) 사복시(司僕寺)

훈련원 부정(副正) 사도시(司導寺) 종부시(宗簿寺) 군

기시(軍器寺) 상의원(尙衣院)의 정(正) 판교(判校) 우통

례(右通禮) 등을 거쳤다. 계축(癸丑:1553)년 가을에 직

제학(直提學)을 경유하여 승정원(承政院)의 동부승지

(同副承旨)에 진급되었다가 곧 사임하고 첨지중추부사

(僉知中樞府事)가 되었고 얼마 후에 호조와 이조참의

(參議)에 임명되었다.

무오(戊午:1558)년에 다시 승지(承旨)로 임명했으나

취임하지 않으니 명종께서 그의 덕과 나이 많음을 알고

▶ 효창공 산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 묘표석

二
◯
◯
四
年
度
하
계
수
련
대
회
개
최

第
二
十
一
回
靑
少
年
夏
季
修
鍊
大
會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최
하
오
니

많
이
참
여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수
련
목
적
◑

一.

뿌
리
를
배
우
고
조
상
을
숭
배
하
는
정
신
을
기
르
고
자
하
는
데
있
으
며

二.

문
중
의
관
향(

貫
鄕)

인
靑
松
을
방
문
하
여
시
조
묘
소
의
성
묘
와
先
祖
의

여
러
지
역
역
사
적
사
적
을
순
례
하
고

三.

일
가
간
에
함
께
숙
식
하
며
교
류
하
고
또
혈
육
의
존
귀
함
을
가
슴
으
로

느
껴
보
는
계
기
를
삼
고
자
함
에
있
음

◐
다

음
◑

一.

수
련
기
간:

七
月
二
十
七
日
부
터
七
月
二
十
九
日
까
지(

二
박
三
日)

二.

수
련
장
소:

경
북
청
송
군
파
천
면
경
의
재(

景
義
齋:

岳
隱
公
齋
室)

三.

수
련
대
상:

靑
松
沈
門
의
初·

中·

高·

大
學
生
및
희
망
하
는
宗
人

(

남
녀
불
문)

四.

수
련
경
비:

교
재
및
숙
식
무
료
제
공(

필
기
도
구
세
면
도
구
는
각
자
지
참)

◐
일

정
◑

二
十
七
日:

오
후
一
時
까
지
각
자
도
착.

오
후
二
時
입
소
식.

오
후
六
時
까
지
四
교
시

二
十
八
日:

오
전
九
時
부
터
十
二
時
까
지
三
교
시.

오
후
一
時
始
祖
墓
所
省
墓
祭
床
陳
設
法
수
강

:

오
후
二
時
부
터
周
王
山
관
광

二
十
九
日:

九
時
부
터
一
時
間
특
강.

十
時
수
료
식
후
해
산

◐
강

사
◑

*
특

강

倫

理

道

德:

宇
永

前
총
무
처
장
관

*
우

리

들

의

자

세:

蓮
澤

前
초
등
학
교
교
장

*
四
禮
에

관
한

상
식:

琬
澤

한
학
수
학

*
忠
孝
思
想
에
관
한
思
考:

龜
錫

前
고
등
학
교
교
장

*
靑
松
沈
氏

뿌
리
교
육:

載
烈

대
종
회
문
화
이
사

二
◯
◯
四
年
七
月

청
송
심
씨
대
종
회

회
장
심
명
구

문
의
처:

大
宗
會
◯
二-

二
二
六
七-

七
八
五
七·

◯
一
六-

二
一
八-

二
六
二
四

:

靑
松
有
司
◯
一
一-

八
◯
五-

二
九
四
三

※
五
명
이
상
단
체
로
참
석
할
경
우
사
전
에
꼭
연
락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인
원
파
악
은
모
든
준
비
사
항
에
필
요
합
니
다.

공

고

九世祖同知敦寧府事曉窓公諱逢源事蹟

48호-홈페이지용  2004.7.21 11:1 AM  페이지1   G3 QMS 2060 Print System 1200DPI 100LPI  T



22 제48호 2004년 7월 20일 청 송 심 씨 종 보

이미 병이 중하여 힘든 일을 못할 것을 짐작하여 어찰(御

札)을 집으로 보내어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돈녕부사

(同知敦寧府事)를 제수(除授)⑥ 했다.

계해(癸亥:1563)년 7월에는 지난 경술(庚戌)년 이후

속병으로 고통을 겪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수년

전부터 더욱 극심하여 모든 공직을 다 사퇴하고 다시는

당세의 일에 간여할 뜻이 없었다.

갑술(甲戌:1574)년 10월 21일 임술(壬戌)일에 죽으니

지난 정사(丁巳:1497)년으로부터 수를 70세에서 2년이

모자랐다. 공은 온유하면서도 충직하고 청렴하면서 간결

중후하였다. 안으로는 기변(機變)⑦을 끊고 밖으로는 화려

하게 꾸밈이 없었고 기력이 없어 느른하여 옷을 끌고 다

니는 것 같았다. 소시적에 문중에 돈 많은 노파가 있어서

나이 늙었으나 후사가 없어서 공을 데려다가 길러서 의탁

하고자 하였으나 회피하고 돌보지 못하여 대종가가 가업

을 잃고 궐사(闕祀)⑧ 하게 되어 공이 만년(晩年)에 가서

는 더욱 비통하게 여겨서 방법을 세우고 일가들과 약속하

여 대비를 하였으나 오히려 허전하게 여겼다. 대개 친구

상을 당하고도 심력을 다하여 뒤처리를 맡아 주었으니 모

든 수입을 모조리 털어서 부조로 돌린 일도 있고 사간(司

諫)벼슬하던 곽순(郭珣)이 죽음을 당했을 때도 평소 좋아

하던 사람들도 감히 그 집 문전을 지나가지 못했는데 공

은 홀로 의심 없이 염을 해주었다. 

평소 깊은 병에 시달리면서도 의식을 스스로 감당하고

앉고 눕는 것을 회수로 제한하니 네 번이 아니면 나가지

않고 세 번이 아니면 말하지 않으니 남들은 하기 어려운

일들을 혼자서 알맞게 하였다.

집이 화산(華山) 기슭에 있었으니 정원에 나무 심는 취

미가 있어 소나무를 심어 벗을 삼고 이를 명당으로 여겨

날로 그 사이에서 시를 읊으며 바람도 쐬고 몸을 화평하게

하여 지팡이를 끌고 천천히 이끼 낀 석대의 변두리를 거니

는 키 크고 파리한 모습에 눈썹과 수염은 교결(皎潔)⑨ 하

니 쓸쓸하고 외로운 학과 같았다. 목을 빼고 멀리 바라보

다가 찾아오는 이가 있으면 때때로 거문고를 타며 노래도

부르고 한두 잔의 술로 시(詩)와 부(賦)도 짓고서 스스로

낙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 오직 병으로써 평생 두 가

지 한을 삼았으니 일찍이 학문에 뜻을 세웠으나 중도에서

그만하고 집이 빈한하여 봉록이 필요하나 10년을 벼슬하지

않았으니 늘 친구들을 만나면 한탄해 마지않았으나 욕심

을 억누르고 조용히 요양하여 회복되도록 노력했다. 간간

이 탕제를 들고 쉬어 점차 정력을 되찾아서 10년 전에 읽

던 책을 능히 볼 수 있고 마침내 기억력을 회복하여 논어

를 모조리 외울 수 있고 즐겁게 안정하여 득실에 끌리지

아니했다. 바르게 살고 사물에 마음을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으로 풍자하고 읊조렸으니 끈덕지고 원활하여 음율

(音律)에도 그 묘미를 알게 되고 의술(醫術)과 서법(書

法)에도 그 전문성을 넘게되고 시운(詩韻) 역시 속되지

않게 뛰어났으니 일찍이 자호를 효창노인(曉窓老人)이라

하고 자기 견해를 해설했으니 대개 밝은 이치로서 소장

(消長)의 분변을 밝히고자 했다.

부인 김씨는 계림(鷄林)⑪ 의 이름난 집안의 후손이니

정랑(正郞) 현조(顯祖)의 딸이다. 보덕(輔德) 전(琠)의 손

녀이고 대사헌(大司憲) 승경(升卿)의 증손이다. 1남 3녀를

낳았으니 아들 건(鍵)은 승문원(承文院) 정자(正字)이고

맏딸은 출가 전에 죽고 둘째 딸은 함흥판관(咸興判官) 윤

경복(尹慶福)에게 시집가고 셋째 딸은 금천현감(衿川縣

監) 조윤신(曹胤申)에게 시집갔다. 건은 홍문관 교리(弘

文館校理) 이탄수(李灘 ) 선생댁에 장가들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희수(喜壽)는 승문관 정자로서 은진현감. 노극

신(盧克愼)의 사위이고 창수(昌壽)는 전적(典籍) 윤지서

(尹之瑞)의 딸에게 장가들어 남매를 낳았는데 어리다. 판

관이 아들 희(僖)를 낳아서 승지 조보의 딸에게 장가들고

현감이 아들 넷을 낳으니 형(泂)과 한(澣)이고 세딸 가운

데 맏딸이 선비 임몽정(任蒙正)에게 시집가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가만히 더듬어 보니 공은 부인이 먼저 죽고 다음에 자

녀들이 따라 죽으니 인간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마침 손자 희수가 잘 봉양하여 그 효도를 다했고 병석에

서는 공경을 다했으며 죽은 뒤에는 예를 다 갖추었으니

무릇 하늘이 복선(福善)을 정할 적에 아주 어긋나지 않음

이 여기에 이르니 더욱 소명하다. 그 해 세모(歲暮) 16일

에 부인의 묘소 오른편에 장사 지내니 곧 고양군 남쪽 대

원리(大寃里)의 미향원(未向原)⑫ 이다.

이듬해 가을에 헝클어지고 쇠약한 채 분묘의 초막에서

나와 가장(家狀)을 갖고 와서 명(銘)을 부탁해 왔다.

아. 공의 아들은 나와 동서간이고 나의 질녀는 공의 손

부이니 공의 행적을 알고명을 쓰는데는 그 진상을 나보다

더 알 사람은 없을 것이니 어찌 글 솜씨가 없다고 사양하

겠는가.

명(銘)에 가로되

혁혁한 청둥오리여. 경사를 쌓아 보옥을 도모했도다. 공

의 몸이 있었기에 덕성을 배양했네. 총명하게 열렸으니

공의 재질 독실하고 헌걸찬 장부로서 선인(善人)의 무리

로다. 군자의 유풍으로 온화하고 조용하네. 청한하며 격하

지 않고 노닐어도 상처 없고 모든 일을 어렵게 여기네.

순리 따라 간여 않고 순하게 하여 편안하네. 좋은 벼슬

다 지내고 공 없음을 부끄러워하니 그 지조가 겸손하네.

능히 욕심 다 버리고 자기 몸을 혹사하네. 높 도다 그 자

취여! 근심 걱정 두렵지 않네. 심루(心累)⑬ 를 걱정하니

그 기국(器局)⑭ 한량없고 홀로 천성 즐겼으니 그 수한(壽

限)을 잘 마쳤네. 그 전함이 요원하니 갈고 닦아 심었도

다. 지나간 자 본을 삼고 오는 이들 법 받겠네.

노수신(盧守愼) 지음

주(註)

① 고휘(考諱) : 고(考)는 죽은 아버지. 휘(諱)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

② 원공(元功) : 으뜸 되는 공훈.

③ 인순왕후(仁順王后) : 조선 13대왕 명종의 비이며 심

강(沈鋼)의 딸임.

④ 음보(蔭補) : 과거를 치르지 않고 추천으로 등용된 벼슬.

⑤ 권지학유(權知學諭): 고려조선 때 임시직일 경유 그

벼슬 이름 앞자리에 권지(權知)라고 붙임. 견습 서리

시보라는 뜻. 학유(學諭)는 성균관의 종9품직 벼슬.

⑥ 제수(除授) : 벼슬을 줌.

⑦ 기변(機變) : 임기응변을 줄인 말이니 간사한 재간이

란 뜻.

⑧ 궐사(闕祀) : 제사를 궐 한다는 뜻이니 여기서는 후손

이 끊겨 제사를 받들 수 없게 되었다는 뜻.

⑨ 교결(皎潔) : 희고 깨끗함.

⑩ 소장(消長) : 소멸하고 성장하는 것 즉 흥망

⑪ 계림(鷄林) : 경주의 옛 이름. 여기서는 경주 김씨.

⑫ 미향원(未向原) : 미향은 서남간에 가까운 방향.

원(原)은 언덕이니 곧 묘 터를 이름

⑬ 심루(心累) : 공 없이 국록만 축냄.

⑭ 기국(器局) : 그릇이니 여기서는 인품을 가리킴. 

<끝>

공이 폐단

되는 조항들

을 개혁코자

하였으나 이

루지 못하고

세상을 마쳤

다. 공이 조정

에 들어간 것

은 十三年째

이고 국정에

명성이 들린

것은 九年이

채 못되나 그

계획은 스스

로 세운 것이

다. 

공명정대함

이 이와 같이 밝게 나타났으니 하늘이 나이를 더 빌려줘

서 그가 하고 싶은 사업을 영구히 행하도록 했으며 공을

세우고 혜택을 베풂이 어찌 다만 여기에 그치리오. 아깝

구나!

부인은 순흥 안씨인데 그의 부친은 현감을 지냈다. 가

사를 이끄는데 법도가 있었으니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할 일을 정돈하니 비복들도 자연스럽게 순종하여 집안 일

이 엄숙하게 다스려졌다. 

공보다 十年 뒤에 죽어서 합장했으며 자식이 없어서

형 우준(友俊)의 아들인 액(   )으로 후사를 삼았으니 벼

슬이 보국숭록대부 이조판서이다. 서자인 보(譜)는 무과

에 급제하여 현감을 지냈으며 판서는 二男 五女를 길렀으

니 아들들은 장령(掌令)인 光洙와 縣監인 光泗이고 딸들

은 許賓과 감사인 吳端과 安千健과 유명(柳蓂)과 李岩에

게 각기 시집갔다.

광수는 아들이 없어 광사의 차남 栢을 입계하여서 문

과급제 후 병조좌랑이고 광사는 七男을 두었는데 장(樟)

과 백(栢)과 상(相)과 벌( )과 숙( )과 방(枋)과 탱(

●●)이고 감사가 五男을 두었으니 정일(挺一)은 참판이다.

정원(挺垣)은 수찬이고 정위(挺 )는 좌랑이고 정벽(挺

壁)과 정창(挺昌)은 진사이다. 四女 가운데 맏딸은 봉사

이상승(李象昇)과 결혼하고 둘째 딸은 인평대군(麟坪大

君)의 부인이고 셋째 딸은 진사 이수번(李壽蕃)과 유이태

(柳以泰)에게 각기 시집갔고 천건은 현감 광욱(光郁)을

낳고 縣監 명(蓂)은 인의(引儀)인 승배(承培)를 낳고 암

은 天漢을 낳았다. 공이 죽은지 54年만의 일이라서 일들

이 확실하지 못하며 나의 외조모가 공의 누님인 까닭에

내가 어릴 때 공을 모신 적이 있었고 대략 한두 가지는

기억할 수 있어서 위와같이 기록하였다.

명(銘)에 이르되,

靑松땅에 沈氏가 있었으니 그 근원이 깊었도다.

두 분 왕후가 임금님을 받들었고 세 분 재상이 으뜸으

로 도왔도다. 

연이어 융성하니 우리 심공 여기 있고 공적에 힘썼으

나 자기의 몸 낮추었네. 관작을 낮추었으니 어려움에 처

해서도 이에 형통하였네.

지방관장을 맡았어도 우리의 왕조를 근심했고 호조참

판을 거쳐 경기관찰사를 지냈으니 대를 이은 관직으로 드

리운 공적을 인정받았네.

충성과 효도를 다 했으나 초췌(피로)를 못이겨 세상을

마쳤네.

봉작도 높고 증직도 많았으니 일찍이 큰 슬픔은 가셨

으리.

명성이 문벌에 더했으니 영원히 사기에 실렸고 굳은

돌에 시를 새겼으니 이로써 명정을 삼았네. 

<끝>

功 臣 編 ① 扈聖功臣 2등 ② 宣武原從功臣 2등

증영의정행경기관찰사청계부원군휘우승신도비명下
(贈領議政 行京畿觀察使靑溪府院君 諱 友勝 神道碑銘)

▶ 청계부원군 신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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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 망조의 한을 담은 시심 下

비록 망국은 아니더라도 불의로

왕위를 찬탈하는 세조에많은 신하

들은 벼슬을 버리고 산 속에서 숨

어 살며 폐위당한 노산군을 그리

는 시를 짓기도 했고 성삼문 부자

같은 이는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가 비록 성사는 안되었어도 끝내

의리를 지키느라 삼족이 멸문의 화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형장으로 끌려가며 시를 남겼으니 <수형시(受刑詩)>

에서

擊鼓催人命 북소리 둥둥치네 목 자르라고

(격고최인명)

回頭日欲斜 고개를 들어보니 해가 지누나

(회두일욕사)

黃泉無一店 황천 가는 길가엔 잘 곳 없다니

(황천무일점)

今夜宿誰家 오늘밤 가는 길엔 어디서 자누

(금야숙수가)

라 읊었다. 새남터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그 초연함에

머리가 숙여지고 자욱 자욱 눈물 없이 읽지못하는 절명시

(絶命詩)다.

광해(光海)가 실덕(失德)을 하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광해군이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되었다가 다시 제주도

로 옮겨 유배생활을 하면서 곤곤한 시 한줄을 남겼다.

故國存亡消息斷 고국소식 까마득 들을 길 없고

(고국존망소식단)

煙波江上臥孤舟 안개낀 물결 위에 처량한신세

(연파강상와고주)

그의 아들인 세자(世子)도 강화도에서

本是同根何太薄 본래야 같은 뿌리 어이 박한가

(본시동근하태박)

理宜相愛亦相哀 서로가 도와주며 슬퍼 하련만

(이의상애역상애)

緣何脫此樊籠去 어느 때 훌훌 털고 뛰쳐나가서

(연하탈차번농거)

緣水靑山任去來 녹수청산 마음껏 오고 갈거나.

(연수청산임거래)

와 같은 <재위리중음(在圍籬中吟)이라는 시 한 수를 남

기고 한많은 세상을 떴다. 이렇듯 조선 왕조는 개국 초부

터 왕자의 난을 비롯한 골육상쟁이 다시 당파싸움으로 이

어지더니 파란만장한 왕국의 낙조가 드리워졌다.

매천(梅泉)황현(黃玹)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그냥 볼수

없어 목숨을 끊으며 절명시(絶命詩)를 남겼다.

妖氣唵●帝星移 나라가 망하더니 요기 서리어

(요기암예제성이)

九闕沈沈晝漏遲 대낮에도 궁궐은 침침하구나

(구궐침침주루지)

詔勅從今無復有 칙서도 이번으로 마지막이라

(조칙종금무복유)

琳琅一紙淚千綠 한 조각 종이위에 천가닥 눈물.

(임랑일지누천록)

나라가 무너지며 국권이 일본에게 피탈되자 나라의 녹

을 먹으며 벼슬자리를 차지했던 바도 아닌 오직 글 읽는

선비가 불의에 항거 목숨을 끊었다.

어찌 망국과 망조를 당하며 군주나 백성들의 한이 담

긴 시편들이 이뿐이겠는가. 하지만 이런 몇 편의 시나마

음미하노라면 당시의 정황이 떠올라 함께 비탄의 감을 금

할 수 없다. 이렇듯 한 줄의 시는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전하는 역사일수도 있고 그 시대의 정감을 비추어 주는

거울일 수도 있다.                               <끝>

- 大宗會 副會長 沈 永 求 - 

부회장 심영구

문 단단문

나는 뻐국새가 울 때면 박목월

의 시 <윤사월>을 생각하곤 한다. 

송화가루날리는외딴봉우리
윤사월해길다뻐국새울면
(원문:꾀꼬리울면)

산지기외딴집눈먼처녀사
문설주에귀대고엿듣고있다.

애상과 정적을 노래한 한국적인

민요풍의 애절한 정감이 안개처럼 차분하게 가슴에 차오

르는 것을 느끼곤 한다. 남의 산소나 관리해 주던 천민의

딸, 게다가 눈까지 멀어버린 처녀, 그것도 고명딸인 것만

같은 예감이 더욱 애잔한 정서에 젖어들게도 하고, 김동

인의 단편 <狂畵師>에 나오는 눈먼 처녀를 연상케도 한

다. 송화가루나 가볍게 날리는 잔풍한 날, 그것도 길고 긴

윤사월의 하루, 뻐국새도 한축 울고 난 후의 이 외딴 봉

우리의 정적은 온통 이 눈먼 처녀를 휘감곤 했을 것이다.

윤사월의 햇살이 아무리 눈부시더라도 눈먼 처녀에게

야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직 마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상상의 세계였을 뿐, 적요한 밤이나 무엇이 다를 게 있으

랴. 그러니 귀 틀린 너와집 문설주에 기대서서 한 쪽 귀

기울이고 무엇을 엿들을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누구도 헤

아릴 수 없는 그 은밀한 사연들은 자연과의 교감뿐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열두 가지 소리를 낸다는 꾀꼬리의 울음소리에

자신의 열두폭 생애를 송두리째 실어 보내고 있었을는지

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어디 그 산간에서 꾀꼬리만 울었

겠는가. 뻐꾹새도 울었을 것이고, 떡보리새도 울었을 것이

다. 사실 꾀꼬리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는 하지만 수

다스럽고, 요사스럽고, 번거로울 뿐이지만 뻐꾹새는 그렇

지 않다. 뻐꾹새는 우리나라에서는 두견이과에 속하는 여

름철새다. 비록 둥우리를 틀 재주가 없어 솔새류, 때가치

류, 휘파람새 등의 둥우리에 알을 낳아 위탁하여 부화시

키기는 하지만 뻐꾹새 소리는 언제 들어도 구슬프다. 

그러면서도‘뻐꾸욱’하고 울고 난 그 여운에서는 이 눈

먼 처녀의 심상 같은 것을 느끼게도 한다.

전설이란 지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내가 어렸을때

들은 뻐꾹새의 전설은 다음과 같다.

어느 시골 마을에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어린 나

이의 아주 참한 며느리가 있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

띠를 졸라매도 참기 어려웠던 것이 윤사월의 보릿고개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서 떡국을 한 그릇 가져왔다. 끼

니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던 이 가난한 집 며느리는 떡

국을 받아 들고 어쩔 줄을 몰랐다. 저녁도 변변치 않았던

차라 시어머니께 참으로 드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따끈한

솥 뒤 부뚜막에다 떡국을 바가지로 덮어놓고 설거지를 마

치고 샘터로 물을 길러 갔다. 가난이 죄는 아니었지만 홀

시어머니께 별식 한번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 온 처지라.

이 보릿고개에서 모처럼의 별식으로 흐뭇해하실 시어머

니의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각의 표정까지 상상하니 물

동이를 이고 오는 발걸음도 가벼웠다. 그러나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떡국을 덮어놓았던 바가지는 벗겨졌고, 떡국

그릇은 씻어놓은 것처럼 깨끗한 빈 그릇만 놓여 있는 것

이 아닌가? 며느리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죽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이었으리라. 떡국은 물을

길러간 사이 개가 먹어버린 것이다.

이런 사연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이제나저제나 떡

국을 가져올까 하고 기

다렸지만 며느리는 끝내

떡국을 들여오지 않는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

로 그 귀한 떡국의 맛을

상상하면서 군침도 여러

번 삼켰을지도 모른다.

다음날에서야 며느리는

떡국을 개가 먹었다고

시어머니께 고하고 죽을

죄를 진 듯이 용서를 빌

었지만 시어머니는 믿어주지 않았다. “제가 먹고 개가 먹

었다고 하다니”“앙큼한 것 같으니라구”시어머니의 구박

은 나날이 심해 갔고 남편도 잘못은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고 꾸짖기만 했다. 시골 마을이라 소문도 빨랐다.

온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앙큼하고, 불효 불측한

인간으로 욕을 하는 것 같은 자격지심에 얼굴을 들고 문

밖을 나설 수가 없었다.

마음씨 착한 며늘아기였지만 끝내 이 누명을 벗을 길

이 없었고, 당시의 윤리관으로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의식에 눌려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며느리의 영혼이 뻐꾹새가 되어 본래는

‘떡국떡국’하고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떡국떡국’하고

울다가 날아갈 때에는 개가 먹었노라고 하여‘개개객’하

면서 날아간다는 것이다. 지금도 가만히 살펴보면 뻐국새

는 날아 가면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나무 가지에

앉아서‘뻐국뻐국’하고 울다가 날아가기 직전에는 반드시

‘개개객’하고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아마도 그 며느리는 초산도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

기에 뻐꾹새는 제가 알을 낳아 새끼를 까지 못하고 남에

게 위탁해서만 새끼를 깔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문설

주에 귀대고 무엇인가를 엿듣고 있는 그 눈먼 처녀도 꾀

꼬리 소리보다는 이 뻐꾸기 소리에 더 깊이 잠겼을 것만

같다.

대포소리가 창틀이 흔들리도록 우렁차다. 비행기소리,

자동차들이 질주하는 소리, 산을 허물고, 바위를 쪼아대는

굉음,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이 온갖 잡음들은 무슨 의미를

지닌단 말인가. 개발이니, 발전이니 하고 우겨대지만 그것

은 모두가 세상을 흉악하게 만들어 가는, 정신착란이나

일으키는 음향의 무기일 수밖에 없다.

미래가 없는 현실주의자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생태계

를 온통 다 파괴하고 나면 어디서 우리는

자연에서의 교훈을 찾을 수 있을까. 진정

한 천재는 모든 것을 자연에서 배워 온다

고 하는데,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하는 것을 위대한 능력으로 착각하

는 현실이기에 자식이 부모 앞에서 큰 소

리를 치고,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물어뜯

고, 할퀴고, 죽이고 하는 비정을 감수하면

서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도덕이란

어떻게 생각하면 이율배반의 행위가 아

닐지 모르겠다. 

저 멀리 삼부연(철원 관광명소)방향에서 온갖 소음 사

이로 뻐꾹새가 울어 온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더 흘러야

그 착한 며느리의 한이 풀릴 것인가. 한갓 울음소리로 들

어 넘기기에는 너무 애석하다.

뻐꾹 뻐꾹………

<끝>

- 월악 심성구 - 

문 단단문

월악 심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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忠 臣 列 傳
盧思愼撰 海東輿地勝覽記

우리靑松沈氏의始祖世代는麗末경으로약700여년의역

사를가지고있으며豊山沈氏나三陟沈氏또한그연대가비

슷하다. 그러나1330년전인신라문무왕때이미沈씨姓이있

었으니지금의우리심씨성이당시의심소라장군의후예는아

닌지,  참고로여기에올려본다.

심소나(沈素那)라는 사람은 신라충신 심라(沈羅)의 아

들이니 씩씩하고 용감함이 아버지를 닮았었다.

문무왕 때에 아달성(阿達城:지금의 文化 九月山)에 鎭

을 치고 아달성주 말갈(阿達城主 靺鞨)이라는 자들이 갑

자기 처들어와서 늙은이와 어린이를 위협하고 약탈하거늘

소나가 격노(激怒)하여 칼을 휘두르고 크게 소리질러 말

하기를 너의 들은 우리나라에 심라의 아들 소나가 있다는

말을 들었느냐하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적(賊)을 치니 적

이 두려워하여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다만 소나를 향하여

하루종일 화살을 빛발 치듯 쏘아대니 소나가 드디어 죽었

다. 그 아내가 곡하며 말하기를 남편이 항상 대장부는 마

땅히 나라를 위하여 죽을 것이지 어찌 침상(寢床)에서 죽

을 손가 하더니 지금 죽어 그 뜻을 이루었다하였다.

임금이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기를 소라부자(素羅

父子)는 나라를 위하여 죽어 대대로 그 충성을 성취하였

다하고 인하여 잡찬(      :신라시대 벼슬이름)을 증직하

였으니 때는 문무왕 15년 을해였다.

뒤에 本朝에서 노사신(盧思愼)이 해동여지승람(海東輿

地勝覽)을 저술 할 적에 소나가 순난(殉難)한 사실을 기

록하였고 통감(通鑑:東史)에 말갈이 처들어와 아달성주

에게 소나가 죽었다하였고 소나는 사산(蛇山)에서 살았다

하였으니 즉 지금의 직산(稷山)이요 소나의 옛 살던 마을

은 알 수 없고 후손도 알려지지 않았으니 지금 四姓의 沈

氏(靑松.豊山.三陟.富有)中 어찌 그 후손이 아니겠는가.

沈大平 忠南知事의 著書

■길은항상새롭게열린다■
출판기념회열어

2004年 6月 30日 오후6시 世宗文化會館 世宗홀에서 심

대평 충남지사의‘길은 항상 새롭게 열린다’의 출판기념

회가 열렸다. 이 책은 沈知事가 어렸을 때부터 三選의 忠

南지사가 되기까지의 걸어온 길과 또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진솔하게 그 속마음을 열고 말하고 있으며 또 그간

의 삶과 생각을 정리한 自傳的 著書이다. 이 기념회에는

약 3,000여명의 많은 하객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는 盧

泰愚 前大統領과 金鍾泌, 李賢宰, 鄭元植 前國務總理와 그

外 많은 知名人事들이 참여하였으며 大宗會에서도 會長

님을 뫼시고 여러 宗人이 함께 참여하여 紀念會場을 더욱

빛내주었다.

盧 전대통령과 前 총리들의 축사가 順次로 끝나고 다

음에 이르러 沈知事는 인사말에서, 이 著書는 하루아침에

기획된 것이 아니요 十年 전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여 그간

의 나의 모든 것을 담는데 노력하였다고 하였으니 이 책

을 발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드렸는지 짐작케 한

다. 沈 지사의 인사말을 끝으로 행사가 끝났으나 아직도

아쉬움이 남았음인가 그 많은 하객들이 나갈 생각을 않고

머물러 웅성거리고 있는 것이 퍽 이나 인상적이었다.

* 가격 : 8,500원 <각 서점에서 발매>

조국을 지키겠노라는

당신에 무거운 멍에가

목 메여야 했던 그날

유명을 달리한 전우

심 황 섭

아픈 역사를 되씹어

포성이 머문 지 반세기

이 겨레 하나 못 되어

골이 깊어 한이 남아

비문은 오늘도

비바람에 울고 있는가

비 문
- 심 황 섭 - 

舍人公宗會 存亡의 기로(岐路)에

舍人公宗會가 位土(임야)관계로 2년간의 법정다툼 끝

에 기각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종회의 존립마저 어려운 형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종회의 입장이 그러하듯 위토

의 명의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있을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명의인이 종중소유로 인정할 때 종중이 존립하는 것인데

명의인이 부정하여 다툼이 생기면 누군가는 이기고 지는

과정에서 현실이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을 보면 1925년도에 사인공 임야가 (명의자:종

손)4000여 정보나 되었는데 그 후 약80년이 내려오는 동

안 그 대부분이 없어졌고 지금에 와서 약 10여만평만의

임야와 1만여평의 위토만이 남았을 뿐인데 이것도 종중에

서 그냥 방관한다면 그마져 保存될 것인지가 의문이며 따

라서 선조님들의 산소마저 보존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벌써 종가에서는 자손들이 전답의 일부를 증여의

방법으로 나누어 갖는 실정이고 또 각기 상속을 받아 처

분한다면 종중 땅은 1평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소는 어찌 되겠습니까? 명의자가 위토, 임야를 전부 매

각하고 난 다음 산소가 갈 곳 없이 되어버려 곤궁에 빠지

는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아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인공 종회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재

의 나머지 재산만은 꼭 지켜서 우리 선조님들의 산소를

잘 보전하고자 결의하고 즉각 항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사인공종회의 여러 종인들께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종중을 살리는데 더한층 협조하여 주시

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004年 7월 10일

靑松沈氏 舍人公宗會 會長 沈 永 澤

▶ 獻誠金 名單 ◀

信川公派宗會 1,700,000

修撰公派宗會 1,000,000

鎭川 高尺宗會 1,000,000

牙山 副正公宗會 500,000

沈承澤, 禮山宗會長 1,000,000

僉中樞公派(信川公派휘:현) 300,000

水運判官公派宗會 1,000,000

茂叔公派(휘:松茂)宗會 1,000,000

曉窓公派宗會 1,000,000

信川公派春川宗會 1,000,000

淸崗公派宗會(榮燮,峯燮) 1,000,000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호국영령의 달
‘6월’을 보내면서… - 문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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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산소 정화작업 현황

대종회에서는 작년에 함열 2세조산소의 봉분사초와

산소주변의 잡목을 제거하는 정화작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청송 안성 연천산소의 보수와 정화작

업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함열 영모재내에 주차장

포장공사와 영모재의 바닥과 축대보수공사를 추진할 예

정입니다. 그리고 안성 당왕동 재실은 노후로 붕괴직전

이므로 용인으로 나가는 도로변 답 중 250평을 대지로

변경하여 재실 겸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작업을 진행하

고 있다. 금년 들어 五處山所 중 몇곳에서 정화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 송

시조산소 축대 하단부 급경사면이 2003년 9월 태풍으

로 인해 좌우폭 30Ｍ 정도가 무너져 내렸으며,  특히 좌

측 경사면은 축대 바로 밑에서부터 허물어져 축대의 밑

바닥이 드러나는 피해를 입어

- 황토흙(15톤 7트럭 분)과 생석회(16톤)를 섞어 3단

으로 축대(하단 10Ｍ, 중단 20Ｍ, 상단 30Ｍ)를

구축하고

- 빗물이 축대밑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절 중앙부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배수관를 매설하였다.

< 시 공 자 : 무한기업사 심 승 택 >

2.안 성

3세조 청화부원군 산소에 오르는 비포장 성묘로(묘에

서 서쪽 방향) 약 80미터(폭 3.3)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승용차는 물론 중형차도 산소 바로 아래까지 들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시 공 자 : 무한기업사 심 승 택 >

3. 연 천

4세조 청성백산소의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

래와 같이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산소 상·하봉분 사초

- 산소 상단과 좌·우 경사면 잡목 제거 및 소나무

식수

- 산소에 오르는 경사면에 자연석 계단설치

(33미터, 56계단)

- 신도비 앞 경사면에 흙메우기

(계단 좌·우 경사면 각도 조정)

- 조경수(주목, 향나무, 회양목, 느티나무) 식수

- 신도비 뒤쪽으로 차도 개설

- 경사면 하단에 축대를 쌓고 배수로 설치

- 주차장 바닥면에 자갈깔기

- 진입로 확장 및 콘크리트 포장

(길이 207미터, 폭 3미터)

<시공자 : 산성조경개발 김 지 호 >

▶ 사세조 산소 자연석 계단 신축

▶ 四세조 산소 진입로 포장

安孝公(諱:溫) 端午節祀 奉行
2004년 6월 22일 (음: 5월 5일)

初獻 : 庚周 (安孝公宗會 副會長)

亞獻 : 相珏 (知成州事公派)

終獻 : 相夏 (鐵原 奉翊公派)

大祝 : 光澤 (運營委員)

執禮 : 相稷 (宗會總務)

▶ 祭需費誠金

承澤(禮山宗會長)         300,000

鐵原 奉翊公派宗會 200,000

載春 (여주공 후손)     50,000

安孝公派宗會 總會開催

安孝公宗會에서는 오전 10시가 넘어 端午節祀를 奉行

하고 11시에 들어 總會를 開催하였다.

300여명의 宗會員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총회

는 斗燮 회장님의 進行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 회

의를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의 주제는 단연 安孝

公 先山 주위가 온통 시가지로 개발될 예정이란 보고를

접한 것이며 또 한가지는 宗土買入件과 관련하여 이의

가 제기된 점이었으나 별문제 없이 회의가 終了되었다.

이어서 宗人들은 잔디밭에 둘러앉아 도시락에 소주를

겯드려 점심을 마치니 이야말로 안효공의 음덕이란 생

각이 든다.                            - 문화부 - 

靑松宗會 理事會 開催

2004년 6월 21일 靑松所在 찬경루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靑松宗會를 구성하고 처음

으로 개최된 이번 理事會는 그간 선임된 임원들과의 相

見禮를겸하여 앞으로 宗會를 운영하는 문제와 아직도

완결 짓지 못한 정관의 재심리 등으로 소집하게 되었는

데 총원이 51명에 34명의 참석으로 진행되었으며 그간

의 수지결산 및 기타 모든 안건들을 순조롭게 가결하였

다. 이번 이사회는 大宗會에서도 참석하여 모든 안건들

을 폭넓게 의논하고 숙의하며 진지하게 진행되었으나

粲燮회장님이 우환으로 불참하시어 임원모두가 많은 걱

정들을 하였다. 하루빨리 쾌차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다

시 뵙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 문화부 - 

▲ 國亂思良相 나라가어지러울때는
(국난사양상) 어진 신하를 생각하고

家貧思賢妻 가정이 어려울때는
(가빈사현처) 어진 아내를 생각한다.

- 長山 沈 弘 輔 作-
진주시 인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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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 기업정서 이대로 둘 것인가?

반 기업정서 세계 일등국이라

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

회의소는 작년 8월 다국적 컨설

팅회사인 엑센추어사가 세계22

개국 880개 기업의 CEO를 대

상으로 실시한 반 기업정서 조

사결과를 인용“한국이 다른 주

요 국가에 비해 반 기업정서가 가장 높고 이런 정서가 국

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

다. 엑센추어는“한국 CEO의 70％가 국민들 사이에 기업

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는 22개

국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또 조사대상이 된 40명의 국

내 CEO중 단 한 명도 한국을‘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있는 나라라고 응답하지 않았다. 전체 880명의 CEO중 9

명(1％)만이 한국을‘기업가적인 나라’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왜 반(反)기

업정서가 이토록 심각한가? 제일 큰 책임이 기업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은 우리 국민들

의 평등사고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수 천년

동안 기후에 쫓기며 벼농사 짓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남이 모를 심으면 나도 심고, 남이 벼를 베면 나도 벤다’

는 식으로 경쟁적으로 남하는 대로해야만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다. 이 경쟁적 평등주의 때문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러한 우리나라

사람의 평등사고는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하다. 송복 연세대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

리 국민들은 자유는 구속되어도 참지만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참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균등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다. 남보다 일을 많이 하고

능률을 높인 사람이 잘 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못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한다. 절대 빈곤에서 해방 된지 얼

마 되지 않은 우리 민족은 상대적 빈곤에 더 민감하다.

자기가 놀 때 열심히 노력하여 부를 축적한 사람도 인정

하려 하지 않는다. 나보다 많이 가진 자. 기업을 일으켜

부자가 된 사람도 탈법과 수탈의 주범으로 매도하는 일이

허다하다. 어떤 대통령은 가진 자가 고통 받도록 하겠다

고 까지 말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는 수 천년간 내려온 우리의 사농공상(士農工

商)적 사고와 연관이 크다고 본다. 우리민족은 전통적으

로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천민으로 취급하고 사

(士)계급에 속하는 관료계급이 우리국민들 위에 군림해

왔다. 자본주의 전통을 갖지 못한 우리나라가 5·16이후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지원

여부가 기업 성패를 가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의 정경유착이 생기게되고 부

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기업들이 국민들의 비판의 대

상이 되었다. 이들 일부 부도덕한 기업 때문에 선량한 대

부분의 기업들마저 반 기업정서의 표적이 되었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영합하기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녀사냥

식으로 기업 때려잡기에 나선 것이다. 3공 시절에는 부정

축재자로, 5·6공 시절에는 문어발의 상징으로, 문민정부

에서는 비자금의 온상으로 기업을 매도하였으며 현 정권

에서는‘차떼기 불법자금 제공자’가 되고 말았다.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도 사농공상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반 기업정서가 하루 빨리 치유되지 않

으면 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없고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며 2만달러 달성도 어렵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첫째는 기업 스스로가 해

법을 찾아야 한다. 정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신뢰구축

이 선행되어야 한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정

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둘째는 정부와 정치권이

도와주어야 한다. 기업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중시하여 기

업인의 사기를 높여주어야 한다. 기업이 돈 가져다주어도

득(得)볼게 없고 돈 가져다주지 않아도 손해 볼 일이 없

다면 절대로 정치권과 야합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에 대

한 핵심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

지 않게 된다 셋째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전환이다. 대기

업 비판하면서 대기업만 취업하려 하고 대기업의 제품만

을 선호하는 이중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기업이

정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는 인정해 주어야 하고 성과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은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 모

두의 이러한 노력으로 반 기업정서가 치유될 때 우리나라

경제는 정상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끝>

- 大宗會副會長 沈 甲 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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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심갑보

■심갑보(三益LMS 株) 부회장의현장경영학■

독립운동가 沈 誠 之 ⑤

부내의 금곡, 월막 등지에 세거하는 파평 윤씨로는 소

모장 尹楨禹, 서기 尹孝業, 통인 尹三業 등이 의진에 참여

하고 있다. 그 외 안덕 명당의 여흥 閔氏로 척후 閔仁鎬,

참모 閔東鎬, 향원 閔晟鎬 등이 있고, 안덕면 석정리의 안

동 權氏로 우익장 權成夏 權澤洙, 향원 權復奎 등이 있다.

그리고 부남면 대전의 진무장 鄭鎭燾, 부남면 감연리의

참모 오세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들의 학통 관계를 보자.

조선조 말기 정재(定齋) 柳致明의 문인 척암(拓菴) 金

道和, 西山 金興洛, 肯菴 李敦瑀, 석간(石澗) 서효원 등은

정재학파의 일원으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 석간 서효원은 청송지역

의 대표적인 정재학파의 일원으로서 청송의진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외 청송의진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 중에는 師承關係

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정재 유치명의 문인

이거나 정재학파 일원의 문인으로서 사승관계를 맺고 있

다. 부동면 상평의 의영 도지휘사 서효원은 의진에 참가하

는 인물 중 가장 드러나는 정재문인으로 김도화, 김흥락에

비견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청송지력에는 서효원 외에 沈

泰之, 沈應奎, 柳致救, 申晉運, 李應協, 徐炳華, 南錫永, 南守

明, 權五奎, 沈應之 등이 정재문인으로 확인된다.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송징역에서 정재학

파를 사승하고 있는 인물로는 趙奎震 유생, 조성태 서기,

서효원 의영도지휘사, 서효신 우익장, 서효격 서기, 서효달

향원, 김숭진 서기, 吳世魯 참모장, 심능규 참모, 등이 있

다. 그 외에 심성지 대장은 둔와(遯窩) 柳養欽의 문인 이

었고, 沈鳳之와는 함께 학문을 연마하였으며, 沈琥澤 향원

은 석사(石舍) 柳基鎬 문인, 申弼鎬 백의종사는 호고와

(好古窩) 유휘문(柳徽文)의 문인이었다.

그리고 청송의진에 참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정재학

파를 사승하고 있는 인물은 이돈우의 문인 沈瑀澤, 김홍

락의 문인 신상극(申相極), 김진성(金鎭聲), 권상술(權商

述), 金道和의 문인 徐錫華, 유치구(柳致球)의 문인 南錫

永, 吳世周, 신진운(申晉運)의 문인 沈能杰, 沈冕之, 沈應

之의 문인 蔣柄斗 등이 있다. 이들은 정재학파를 사승하

고 있는 청송의 지방유생으로 의진에 직·간접적으로 연

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외의 사승관계는 알 수 없으나 청송의진에 참여하

고 있는 인물로서 趙奎洛 지휘사, 조독호 참모, 남구석 향

원, 조성로 참모, 沈宜華 장재도총, 김진만 모량도감, 남기

철 향원, 김상길 우익장, 沈能璋 소모장, 조성규(趙誠奎)향

원, 장풍호 참모, 조광규 참모, 장한탁 유생, 등이 청송지

역에서 문명을 떨치고 있었다. 조독호 참모 김태진 향원,

남승철 사병도총, 정진도 진무장, 등은 문집을 남기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김태진, 서효원, 심성지, 서석화, 조규진,

조성태 등은 김흥락을 비롯하여 김도화 등과 활발히 교유

하고 있다.

청송의진에서 병사부의 구성도 주목된다. 병사부는 대

체로 포군(砲軍)과 보부상(褓負商), 그리고 농민들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적원일기’에 의하면 병사부의 구성은 포군 100여 명을

포함하여 10초(1哨=18명) 약 180여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포군에 대해 살펴보자. 포군은 청송의진에서 실질

적인 전투력을 가진 전투요원이었다. 이들은 용병적 성격

을 가진 포수농민으로 관군의 대열을 이탈하였거나 반농

적인 포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약 100여명으로 구성된 청송의진의 포군들은

자신이 가진 전투능력에 대해 일정한 대가를 받고 참여하

고 있다. 1896년 4월 24일(음 3. 12) 의진 지도부가 군비

를 절약하기 위해 1냥(兩) 5전(錢)에서 1냥으로 군인의

급료를 줄이려 하자 포병들은 이에 대해 집단으로 반발하

고 있다.

본읍이 창의 초에 군인의 급료로 매일 1냥 5전을 준 것

은 군심을 수습하고 병정을 모집할 계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군대의 수가 10초(1哨=18명)나 되니 용도가 날로

궁색해져 부득이 각영에서 하나 같이 모두 급료를 감하여

군료를 1냥으로 정하였다. 하루는 100여명의 포정이 일제

히 나아가 항의하기를 소인 등은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의진을 좇은 것이 오늘로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日料에

서 남는 것이 있으면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를 양육할 계

획이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급료를 감하여 소인들의 가속

들이 굶어 죽을 처지에 닿았으니 소인 등은 의거를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곧 행장을 꾸려 강을 건너 백사장에 결

진하는 고로, 군문 집사에게 분부하여 효유하여 돌아오게

한즉, 또 해진하여 곧바로 청운으로 올라가서 집사에게

방포하겠다고까지 하니 그 죄상을 찾은 즉 창끝을 돌릴

병정이 다수 있을 것 같으니 섣불리 서둘러 경계하면 일

이 있은즉 어찌 두 사람의 병정인들 우리를 따를 것인가,

마침내 심능장(沈能璋)으로 소모장을 삼고 전방장 윤정우

(尹楨禹)로써 각영의 집사를 거느리고 즉각 포착해 오니

시각이 이미 삼경이었다.

이와 같이 양반유생들은 의병진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포군을 소모하였으나, 포군들은 일정한 대가나 이익에 따

라 참여하고 있었다. 청송의진은 급료 문제로 일부 포군

의 이탈형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포군은 100여명

으로 대오를 형성하였다. 또 청송의진의 병사층에는 보부

상이 일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부상의 의병

참여는 안동의진, 제천의진, 홍주의진, 이천의진, 등에서도

보인다. 보부상은 청송의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즉 청송의진은 수시로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군사훈련을 담당한 교련관은 보부상 출신이었

음을 다음 자료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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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宗會제35次定期總會開催
{靑城伯(諱:德符) 할아버지 墓下}

6月 12日 아침 9시 금년 35차 정기총회를 경기도 연천

군 미산면에 자리한 靑城伯(諱:德符)할아버지 墓下에서

갖기로 하고 버스 한대로 종친 50명이 출발했다. 左輔총

무가 대략 시간계획을 설명하고 相圭회장의 인사말이 있

었다. 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준비한 떡과 음료

가 분배되었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는 모두 4세조 할

아버지의 한 친족임을 확인하는 분위기가 무르 익어갔다.

靑城伯 墓域에 도착하자 下車하여 모두 墓所로 향해

올랐다. 墓所가 左靑龍 右白虎의 明堂자리로 뒤에는 千軍

萬馬를 거느리고 앞으로 前進 하는 모습이 언뜻 보기에도

明堂자리라고 느껴졌다. 바람도 한 점 불지 않고 새소리

도 전혀 없는 고요한 묘역은 적막마저 흘렀는데 1401년

1월 14일 이래 603년이 지난 오늘날의 후손들이 이렇게

찾아와 성묘 드리니 얼마나 지하에서도 기뻐하실까. 묘소

로 올라가는 계단과 주변은 大宗會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한참 이였다.

墓앞에 祭需를 陳設하고 載冕고문의 執禮에 따라 相

圭회장의 祭禮가 있었고, 아래 묘소로 옮겨 할머니 묘

에서 璡求고문의 祭禮가 있었다. 할머니는 인천 門氏로

서 지금의 인천 관교동 사람으로 같은 인천 사람이란

점에 더 친밀감을 느낀다. 인천이 소헌왕후의 外鄕이기

도 하니 4세조에 대하여서는 그래서 더 가까이 느껴지

는가 보다. 載冕고문이 靑城伯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성계 위화도 回軍때 이성계의 오른팔이 되어 공을

높이 쌓아 일등공신으로서 錄勳과 靑城伯시호가 임금

으로부터 내려 졌는데 錄勳은 거부하고, 靑城伯이라는

시호만 받으셨다는 사실에 우리조상의 자랑스런 면모를

그려보며 후손임에 긍지를 느낀다.

묘소에서 내려와 묘역 나무 그늘 밑에 자리를 깔고 50

명의 일행이 점심을 먹었다. 준비한 도시락과 음식이 先

祖 墓下에서의 종친끼리 먹는 것이라서 입맛이 돌고 잔치

분위기다. 식사 후 모두 한자리로 모여 총회를 실시했다.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에 이어 會長의 人事와 祝辭

가 있었고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번 회장단은 靑松出版印刷社 대표이자 인천광역시

출판인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신 相圭씨를 신임회장

으로 천거했었으나 본인이 固辭하여 6개월 간 공백이 있

었다가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 理事들의 성원에 못 이

겨 신임 회장직을 受諾하게되어 뒤늦게 신임회장단이 출

범하게 되었다. 大器晩成이라고 11대 회장단이 4세조 墓

下에서의 뜻 깊은 총회를 마련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으

며, 相圭회장이 백만원을 贊助 하는 등 많은 理事들이 찬

조금을 내어 버스 대절과 듬직한 기념품 을 마련 참가한

모든 종친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게 되었다. 財務理事의

결산보고와 예산안 건에 대하여 모두 이의가 없었으며,

시간활용에 대한 토의가 있자 允求 고문이“파주에 있는

이율곡 신사임당의 묘가 있는 紫雲書院을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는 제의에 모두 찬성이었다.

運轉技師가 初行이라 地理를 몰라 允求 고문이 앞 자

리에 앉아 길 안내와 틈틈이 靑城伯할아버지에 대한 이야

기와 더불어 이곳에 묘를 잡게 된 야화를 설명했다.

묘를 어디로 잡을까 하는데 거북이가 나타나 護喪者의

두루마기 옷고름을 물고 끌고 가는대로 따라가 멈추니 현

재의 묘소 자리였다는 것이었다.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자리잡은 栗谷(李珥)과 그의 모친 신사임당의紫雲山 墓域

에도달하자 允求 고문이 유래를 설명했다.

남북 적십자 회담 때 북한 대표가 이율곡 묘소에 관심

을 표명하자 우리측은 이율곡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하였고 차후에 수소문하여 이곳에 율곡 선생의 묘소

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뒤늦게 정화작업을 하고 관리하

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당시 총리였던 김종필씨의 친필

액자가 걸려 있는데 김종필이란 이름은 삭제되어 볼 수

없었다.

율곡 선생과 신사임당의 얼이 살아 숨쉬는 곳 紫雲書

院은 1970년도에 복원 된 것이기는 하지만 율곡 이이와

그의 문하생들이 공부하던 모습을 그려보며 글 읽는 소리

가 들리는 듯하다. 또 글을 읽다 목마르면 물 마셨을 書

院옆 샘물 터에서 샘물을 맛보니 물은 옛 물이 아니로되

물맛은 바로 그때의 맛이 아니겠는가. 율곡 기념관을 들

리니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여류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대명사로 알려진 율곡의 모친 신사임당의 影幀이 눈에 뛴

다. 신사임당은 그림 솜씨도 뛰어나 풀벌레를 그려 마당

에서 말리려 하자 닭이 다가와 살아있는 풀벌레인줄 알고

잡아먹으려 쪼아대는 바람에 종이가 찢어졌다는 일화가

재미있다. 또 이율곡의 11대 후손 이창영 필체의 병풍들

은 옛 선조님 들의 얼과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았

다. 묘소를 둘러본 후 관리사무소장의안내를 받아 묘역

휴게소 그늘 아래 널찍하게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음식을

나무며 술 한잔씩 권하거니 받거니 하며 솔솔 부는 바람

을 만끽하니 이처럼 종친간의 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

아쉬움을 남기고 버스에 오르니 운행중에 흥에 못 이

겨 明求監事를 司會者로 하고 여흥을 즐겼다. 마이크를

돌려가며 우수개 소리도 곁 드리며 노래도 한 마디씩 하

고 덕담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인천에 다다랐다.

仁川宗會 監事 沈 明 求 記

長城, 光州, 谷城 巡訪記 中

2月 22日 아침 7시 30분. 일어나 보니 평일 같으면 해

가 솟아오를 때 이건만 하늘은 온통 어두 컴컴하고 굵은

빗줄기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선 도저

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것만 같았다. 그래도 어찌하겠는

가. 오늘도 성묘행사는 계속하기로 하고 우선 행선지부터

정하였다. 오늘의 안내는 谷城宗會 鎭植會長님과 愚慶總

務님이 하기로 하고 어제와 같이 光州의 相八大夫님와 曜

安씨와 함께 광주를 출발하니 때는 아침 9시이다.

바람까지 일어 흩뿌리는 빗줄기를 맞으며 東北方으로

달린지 1시간은 지나 도착한 곳은 전남 곡성군 겸면 남양

리(全南 谷城郡 兼面 南陽里) 所在 谷城宗中 世葬山이다.

이곳에는 5世祖 仁壽府尹公의 7代孫인 同知中樞府事公

(휘:彦謙)의 묘소와 부사공의 아드님이신 영유현령공(永

柔縣令:民覺)의 묘소가 함께 모셔져 있고 묘소 아래로는

부사공의 재실인 영사재(永思齋)가 있다.

公의 산소 상단에는 1997년에 全南南原에서 이장하신

공의 高祖 慶州金씨 할머니 산소가 있고 산소 앞에는

대신들이 六조의 정무가 많이 침체가 되었다고 아뢰니

상께서 내가 심모의 사람됨을 잘안다. 나이 비록 많으나

강하고 또한 곧으니 비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오지 않

으니 교체 해야겠다. 무신년(一七二八)에 다시 공조판서

에 배하고 계위를 輔國으로 올리고 판중추부사를 부쳤으

나 인해 공조판서와 판중추부사를 다 사양하였다. 三월에

이인좌의 난인 역적의 변이 있어서 공이 대궐로 달려가서

입대하였는데 대신이 안민에 관해 말하거늘 공이 이르기

를 먼저 몹쓸 관리부터 정리하라 하였고 대신이 이르기를

절용에 힘쓸 따름이라 하였다. 드디어 적이 淸州를 함락

하고 장수와 관리들은 살해한 다음 승승장구로써 金鳥坪

에 이르니 모두들 솥 끓듯 하였으니 상감께서 근심하는

빛이 보임에 공이 이르기를

“이는 떼도둑이 합세한 것이니 조정의 군사가 한번 출

정하면 풀대 베듯 할 뿐 아니로되 그러나 신이 깊이 우려

하는 것은 전하의 마음이 오니 상감께서 한번 흔들리시면

백성들이 겉잡을 수 없게 되나이다. 또한 전하께서는 인자

하시고 여유가 게시나 혹 강인하심에 흠이 게시니 반드시

관유하시면서 맹렬하게 서로 구제하사 가히 창궐함을 꺽

으시고 안정으로 돌려 놓아야 합니다.”하니 상감께서 가

납하였다. 여름에 상감께서 여러 신하를 불러들여서 良丁

과 공포(貢布)에 관한 폐단을 물으신데 공이 대답하였다.

“오는날 오래도록 태평했고 생민이 늘어나서 군비가 줄

어들었으니 이는 과소비로 인한 것이오니 만일 각도에서

찾아 거두고 개인 납세자들이 그 액수를 채워주면 다시

어찌 이웃 간이나 일가 간에 서로 침해함이 있으리오.”

상감께서 소요 사건이 없게 하라신데 공이 이르기를

신이 일찍이 궁읍에서 시도해 보았음으로 이미 징험하였

나이다. 상감께서 말로 하는 것이 글로 상세하게 기록하

는 것만은 못하다고 하셨다. 공이 물러나서 나머지 의견

으로써 의론을 드렸으며 대신이 또한 철전을 주조하기를

청원하였는데 공이 나아가서 이르기를

“발행해서는 안되며 이는 탐욕의 풍토가 생기고 재물

이 길에 깔리게 되어 도적이 치열해지며 부익부하고 빈익

빈은 모두 돈으로 연유될 것이니 그 피해는 한량없을 것

입니다. 신의 우견으로는 옛돈 역시 빨리 숙함이 마땅하

거늘 하물며 주전까지 더 만들 수 있겠습니까?”하니 여

러 관원이 오히려 불허토록 역청을 드니 대개 공의 말씀

때문이었다. 기유년(一七二九)에 차례대로 어전에 나아가

이르기를

“한나라의 토지는 원래 지역별로 부세가 정해져 있으

나 근래에 와서 여러 궁가와 아문에서 법정외의 사세로써

넓게 점유하니 이로써 정당하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해마

다 줄어지니 마땅히 일률적으로 개혁해 버려야 된다.”고

하니 상감께서 대신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

음에 모두들 그렇다고하여 다음날 상감께서 손수 기록으

로 명하시어 내수사(內需司)로 부터 다들 법에 따라서 혁

파토록 하였다. 다시금 판의금에 배하였으나 상소하여 휴

직하고자 한데 상께서 억지로 맡길 수는 없다하여 체직을

명하셨다. 경술년(一七三○)에 다시 七회의 상소로써 극

력히 빌었음으로 비답하시기를 셋조정을 섬긴 구신에게

내 참아 허락할 수 없으나 이제 간절한 진정이 여기에 이

르니 특별히 경의원을 윤허한다고 하고 드디어 판의금으

로서 치사(致仕)하여 봉조하(奉朝賀)를 삼고 七품록을 주

어 매월 술과 고기를 먹도록 하였으니 국법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判中樞府事兼 吏曹判書 致仕奉朝賀 諱 檀 墓誌銘 竝書④
판중추부사겸 이조판서 치사봉조하 휘 단 묘지명 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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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이신 海州목사공(휘:安智)의 제단도 함께 設壇되어있

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비에 산을 오르지 못해 불손

하게도 망배로 성묘를 대신하고 그곳을 떠났다. 永思齋를

떠나 남쪽방향으로 4Km쯤 달려 도착한 곳은 불의정(不

倚亭)이다. 불의정은 정각의 이름이자 16세조(휘: )의

호이시다.

16世祖 불의정공은 府事公의 高孫으로 學德이 높으시고

孝行이 지극하여 南州高士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불의정에

서 後生을 양성하는데 평생을 진력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불의정은 불운하게도 창건한지 약200여년 만인 1910년경

왜병들의 만행으로 불태워졌으며 2002년도에 와서야 그

후손들의 열의로 다시 重建되었으니 八作집 계와지붕으로

산뜻하게 복원되었고 그 주위에는 수백년은 됨직한 巨松

들이 외워쌓여 있고 맑은 시냇물이 골짝이를 이루니 그

風光 또한 절경이다.

다시 12Km를 북쪽으로 달려 도착한 곳은 전북 순창군

풍산면 향가리(淳昌郡 豊山面 香佳里)이다.

이곳 白湖江山에는 入鄕祖이신 9世祖 都正公(휘: 淳.

安智의 子)의 산소와 公의 재실인 白湖齋가 있으며 또 한

옆으로는 공의 5代孫인 휘 之涉, 之澈 兩位분의 산소가

있다. 도정공께서는 海州집을 떠나 이곳으로 내려와 玉果

의 河東鄭氏가문에 장가들어 사시다가 해주목사이신 先

親의 訃音을 들으시고 달려가 슬픈 중에도 侍墓살이로 3

년상을 마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음영(吟吟:시를 읊

음)과 책을 벗삼아 여생을 마칠제 이곳을 神位之地로 삼

으라 유언하시니, 이때부터 이곳이 世葬地요 世居地가 되

었다. 아직도 비는 줄기차게 내리는데 성묘를 하고 돌아

서니 때는 벌써 11시가 넘었다.

백호제를 뒤로하고 섬진강 강변길을 따라 동쪽으로

7Km를 달려 다다르니 이곳이 바로 전남 곡성군 입 면 제

월리 군촌(立面 霽月里 村村)이다. 이곳에는 도정공의 아

드님이신 10세조 訓導公(휘: 光亨)의 묘소가 있고 구암사,

함허정, 군지촌정사(龜巖祠, 涵虛亭, 池池村精舍)가 조금씩

떨어져 자리하고 있다

우리일행은 도착하자마자 우선 구암사에 들러 전원이

함께 분향 참배하였다. 구암사는 正祖 23년 己未(1799)년

에 전라도 유림들의 발의로 창건되었으며 祠宇에는 7세조

忘世亭公, 10세조 霽湖亭公, 12세조 杜巖公, 13세조 龜巖

公의 4位分 위패(位牌)가 奉安되어계시다. 亡世亭公께서

는 才賢으로 郡守, 禮曹參議, 黃海監司, 京畿道觀察使 集賢

殿大提學 등을 역임하였으나 端宗이 손위(遜位: 왕위를

물려줌)하자 벼슬을 버리고 양주에 망세정을 세우고 은둔

하며 世祖가 여러차례 불러도 나가지 않았다.

후에 보국숭록대부영돈녕(輔國崇祿大夫領敦寧:正一品)

에 추증되었으며 장능(莊陵:端宗陵)의 朝士壇에도 配享되

었다. 훈도공은 四邑의 中學訓導이시고 함허정과 군지촌

정사를 남기셨으며 두암공께서는 壬辰亂때 의병을 이르

켜 권율(權慄)장군을 따라 행주산성 전투에서 공을 세위

그 공으로 主簿에 제수되시고 또 갑자괄란, 정묘호란, 병

자호란(甲子适亂, 丁卯胡亂, 丙子胡亂)때도 때마다 공을

세우시고 羅州忠壯祠에도 配享되셨다. 구암공께서는 孝道

와 友愛가 극진하였으며 갑자괄난과 병자호란에 의병을

이르켜 혁혁한 공을 세우니 왕이 그 공을 치하하여 청안

현감, 증산현감(淸安縣監,甑山縣監)을 제수하시고 亂後에

는 또 영유현감(永柔縣監)을 제수하셨다.

그러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祠宇가 철폐되었다가

1905년에 다시 설단을하고 이제 사우를 복건한지가 오래

지 않았는데 그간에 또 風霜에 사우가 몹시 훼손 되었드

니 2002년 후손들의 重修사업으로 內三門과 담장등이 새

로 단장되고 進入路와 주차장이 새로 開設되어 이제는 車

로 出入할 수 있으니 방문객들의 徒步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어 다행한일이다. 구암사를 나와 바로 위산에 제호

정공과 아드님이신 直長公 (휘:錡)의 산소에 올라 성묘를

드리고 부락으로 내려와 군지촌정사에 들어섰다. 

군지촌정사는 中宗30년(1535) 제호정공이 창건한집으

로 옛날 전통적인 士大夫집, 계와집이며 특히 굴뚝을 세

우지 않고 수평으로 뽑아 방충 방습(防蟲,防濕)작용을 하

게한 것이 과학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그간 몇차례 重修는

있었으나 그래도 古건축 양식이 오늘날에 까지도 原型이

그대로 보존되어‘중요민속자료 155호’로 지정이 되었다.

안채를 돌아보고 나오려는데 이 古宅의 주인이신 宗婦(宗

孫 海燮씨의 부인)께서 우리를 안방으로 안내한다. 들어

가 보니 여러 가지 韓菓와 따끈한 韓茶가 준비되어 있었

다. 古가옥에 고전음식이 집과 분위기에 잘 어울린다.

우리 일행은 점심때가 되어 시장기가 있던 터라 맛있

게 그릇을 모두 비웠다. 대문 밖을 나오니 이집의 사위

이던 학성군(鶴城君:金完장군)이 들어 올렸다는 1톤은

되어 보이는 삼각 돌이 사랑채 뜰아래 놓여있고 또 그 아

래로 내려오니 양반님들이 말에서 타고 내릴 때 쓰였다는

下馬石이 우뚝 솟아있어 유난히 시선이 끌린다.

마당에서 우로 돌아 몇 거름을 옮기니 이곳이 함허정

(涵虛亭, 유형문화재 제160호)이다. 中宗38년(1543)에 제

호정공이 지어졌다는 이 함허정은 증손인 구암공이 山上

에 있던 것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고 하는데 함허정에

들어스니 둘레에는 담이 처져있고 그담장 밖에는 450년

이나 되었다는 거목들이 울창하다. 그 아래로느 커다란

암석이 하나 있는데 마치 거북이 형상이라 하여 구암조대

(龜巖釣臺)라 하였고 그 옆 바위돌에는 龍字가 꺼꾸로 새

겨져 있다하여 龍巖이라 불렀다 한다. 다시 그 아래를 내

려다 보니 30m절벽을 휘감아 돌아 섬진강이 유유히 흐

르고 또 앞쪽을 바라보니 100리 밖 저멀리 光州 無等山

이 솟아있고 雄氣가 뻗어내려 天馬峰으로 이어지니 이 아

니 절경이랴! 제호정공의 再從兄인 좌참찬 휘 光彦公께서

전라감사로 게실때 이 정자에 올랐다가 勝景에 감탄하여

‘三公不換之江山’(三정승을 주어도 바꾸지 않을 만큼 절

경이라는 뜻)이란 名句를 남기시니 참으로 그러하도다.

* 巡禮한 분 : 仁求, 容圭, 載澈, 種福, 載烈 *

<다음호에 계속>

泰燮 100,000 府使公派宗會

憲燮 500,000 光州

민섭 30,000 石串洞

永燮 50,000 富平

창수 50,000 金泉

仲燮 20,000 扶餘

우만 30,000 江東區

우형 30,000 江東區

승태 30,000 昌原

규현 30,000 文井洞

상선 30,000 新亭洞

귀동 30,000 完州

재덕 20,000 恩平區

청택 20,000 春川

인도 50,000 釜山 모라동

載求 50,000 삼척 남양동

재철 30,000 회천 덕정

윤중 50,000 加平

鍾聲 50,000 安城

興燮 30,000 釜山

재준 30,000 부평4동

起燮 30,000 철원

성금감사합니다人 事

載萬 : 예금보험공사 조사부 팀장

수화 : 연합뉴스 경남지사 부장대우

一善 : 산재의료관리원 감사

俊輔 : 한국 방송 광고공사 전북지사장

보균 : 행정자치부 민방위 안전 정책 담당관

韓輔 : 외식기업 아모레 CFO 최고 재무관리 상무

奎奉 : 신한생명 양산 지점장

權輔 : 신한생면 서면 지점장

忠澤 : 중소기업 중앙회 조합 판로 지원팀장

相正 : 건설교통부 도시 철도과장

沈湖 : 감사원 감사교육원 행정과장

載金 : 대법원 대구지법 서기관

재호 : 경인일보 국제 부장

輔均 : 행정자치부 대통령 비서실 전출(서기관)

奉鍾 : 외환은행 원주 점포장

棋淑 : 국세청 정읍 세무서장

揆烈 : 한국 수력 원자력 사업기술처 설계 기술실장

永城 : 제일화재 자동차 보험부(이사)

裁吉 : 제일화재 법인 영업 3팀장

理 事 會 費

▶ 군지촌 정사 전경 중요 민속자료 제155호

- -

▶ 함허정 전경 유형문화재 제160호

◐ 송 금 안 내 ◑
찬조금또는종보회비를송금하실분은
아래구좌를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 (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 (054)873-7969
유사 상해 011-805-2943

訃 告
沈好燮: 前修撰公宗會總務

故沈好燮公은 수찬공종회 총무로 在職中이던

2003년 4월에 갑자기 쓰러저 回生하지 못하

고 14개월 반을 치료하다가 2004년 6월 22일

9시 15분에 자택에서 별세(당70세)

▶ 아들 : 載學 載桓

딸 : 周蓮 사위 : 崔奎卨

仲燮 50,000 2004 扶餘

相穆 50,000 2004 春川

政燮 50,000 2004 安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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